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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인터넷전문은행법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양 측면이 

모두 고려되어 제정되었습니다.

        - 정부는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대주주 승인 신청에 

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.

[조선일보 4.6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]

1. 기사내용

➀ “기업의 인터넷은행 대주주 승인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

두고 금융혁신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벽에 막혀 지지부진하다는

지적이 나오고 있다.”

➁ “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은행 대주주 자격을 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

이를 피해갈 기업은 많지 않을 것”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□ '19.1.17일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법(「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

관한 특례법」)에 따르면

ㅇ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(한도초과보유주주)가 되고자 하는 자는

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) 등을 위반

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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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해당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

에는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□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요건은 국회에서 장기간에 걸친

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명시되었으며,

ㅇ 은행, 보험, 금융투자업자,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의 

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도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

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)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

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

□ 정부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양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 제정된 

인터넷전문은행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대주주 승인

신청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이며,

ㅇ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

알려드립니다.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
